
R&D 적극투자기업 경영실적 양호
경북대 조성표 교수 , 한국판 R&D 스코어보드 분석 … 주가도 영향

연구개발(R&D)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이 그렇지 못한 기업에 비해 성장성이나 수익성, 누적 주가수익

률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.

경북대 조성표 교수는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에 상장된 190개 기업의 R&D 투자현황과 수익성 등 실적을 비

교 분석한 결과, 매출액 가운데 R&D투자액의 비율인 연구개발집약도가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좋은 것으로 나

타났다고 4월23일 발표했다.

연구개발집약도가 높은 상위 33%는 2000년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최고 15.76%를 기록한 반면, 중위 34% 기

업은 최고 11.19%, 하위 33%는 최고 6.74%를 각각 기록했다.

연구개발 집약도 비교(120개 기업)

매출액 성장률에서도 연구개발집약도 상위기업은 최고 291%를 기록한 반면, 중위기업은 최고 127.1%, 하위

는 최고 28.2%인 것으로 집계됐다.

당기순이익과 연구개발투자 비교

또 1997년 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KOSPI 200 지수 산출에 포함되는 기업들의 주가수익률 추이와 연구개

발집약도 상위 15개 기업의 누적 주가수익률 추이를 비교한 결과 각각 93.3%와 149.2%로 분석됐다.

조성표 교수는 기업의 재무제표, 주가 등을 활용해 R&D투자 성과를 분석한 결과 R&D투자와 기업실적은



뚜렷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연구결과가 R&D투자와 기업 성장간의 선순환 형성에 기여할

것이라고 강조했다.

설비투자에 대한 연구개발투자비 비중 비교

한편, 2000년을 기준으로 조사대상기업 가운데 삼성전자가 가장 많은 2조194억원의 R&D비용을 투자했고

하이닉스반도체가 가장 높은 9.17%의 연구개발집약도를 보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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